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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61호  
	자동차 공제조합 사고보상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제멋대로 처리!
·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 않고,국토교통부 민원도 안받아…
· 손보사는 지급하는 휴업손해, 대차료 제멋대로 약관해석 부지급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적용함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공제조합에 되돌려 보내는 등 소비자불만이 급증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음.

□ 자동차(공제)약관에 직업이 있는 자는 휴업손해가 발생하면 휴업손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무직자(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및 학생 등)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수입 전액을 지급하고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동차 공제조합은 60세 이상은 아예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즉,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및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확인하여 인정을 하여야 함에도 공제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사례 1>
2012년02월08일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윤씨(61세)는 피자집에서 배달도 하며 매장관리를 하고 있음.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배달을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2013년도 2월까지 약 1년여를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음. 공제조합은 2명의 직장동료로 부터 인우증명(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명)과 업주의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휴업손해액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합의를 함.

□ 또한, 대물차량인 경우에 부품조달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 대차료를 자동차보험사는 인정하고 있고 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으나 ‘간접손해 대차료’ 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사례 2>

2013년03월24일 부산에 거주하는 백씨는 미니쿠퍼스 차량을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5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함. 수리기간은 7일 이지만 외제차로 부품조달 기간이 20여일 소요되어 차량을 렌트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공제조합은 지급을 거부함. 이 후 백씨는 민원을 제기하여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겨우 보상처리 받음.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는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공제조합의 보상처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처리도 부실하여 소비자불만이 크므로 ‘ 공제조합 관리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임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감독체계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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